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9, No. 2. April, 2022. 314~323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2.39.2.314

- 314 -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이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장현정✝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2022년 4월 9일 접수: 2022년 4월 27일 수정: 2022년 4월 28일 채택)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Eating Habits among 
Nursing Students on Eating Behavior

Hyun-Jung Jang✝

Departmen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Received April 9, 2022; Revised April 27, 2022; Accepted April 28, 2022)

  요  약 : 본 연구는 2018년 10월 10일∼13일까지 G시 간호대학 2, 3학년을 대상으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식행동은 대상자의 용돈 중 식비(F=5.83, 
p=.003), 식생활 패턴(t.14, p<.001), 편식 정도(F=9.2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식행동은 생활 스트레스(r=-.16, p=.001) 및 식습관(r=.50,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습관(β=.42, p<.001), 용돈 중 식비(β=-.14, p=.007), 편식상
태(β=-.14, p=.007), 생활 스트레스(β=-.13, p=.0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6%로 식행동 모형
은 유의하였다(F=26.63, p<.00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
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식행동, 편식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conducted on second and third year nursing 
students located in G city from October 10 to 13, 2018,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eating habits among nursing students on eating behavio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ubjects' eating behavior in terms of the amount of pocket money spent on 
food (F=5.83, p=.003), dietary pattern (t=4.14, p<.001), and unbalanced diet (F=9.27, p<.001). Eating 
behavior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life stress (r=-.16, p=.001) and eating habits (r=.50, 
p<.001). Factors that affected eating behavior included eating habits (β=.42, p<.001), food expenses 
taken out of pocket money (β=-.14, p=.007), unbalanced diet(β=-.14, p=.007), and life stress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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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010),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30.6% (F=26.63, p<.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promote the practice of having a healthy diet.

Keywords : Nursing Students, Life Stress, Eating Habits, Eating Behavior, Unbalanced diet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스
트레스는 자극에 대한 비특이적 반응이다[1]. 이 
중 생활 스트레스는 개인의 항상성 유지에 혼란
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환경과, 이러한 혼란이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된다
[2].
  성인의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개
인적, 사회적, 가족, 신체적 요인 등이 있으며 주
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적 증상인 신경 예
민, 목, 어깨 통증, 소화불량, 두통, 불면 등의 증
상을 호소하게 된다[3]. 또한 이를 완화시키기 위
해 운동, 흡연, 휴식, 실내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
을 하게 되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식 선택으
로 맵고 뜨거운 음식, 술이나 커피, 단 음식 등을 
선택한다][3].
  대학생에게서의 생활 스트레스는 장래, 학업, 
가치관, 경제, 교수와의 관계 등이 있으며[4], 간
호대학생의 경우 학년별 차이가 있으나 다른 전
공 학생들에 비해 이론 및 실습에 대한 과중한 
학습량, 국가고시 대비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높
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5]. 이외에
도 이성 문제, 취업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되며 다양한 스트레스는 식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이 뿐만 아니라 불규
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식사 등의 다양한 식이 섭
취에 변화를 주게 되어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7].
  식습관은 생활방식이나 행동양식과 관련이 있
으며 이는 문화와 같이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
이다[8]. 교육환경의 변화로 초·중·고 학생들은 학
교에서 급식으로 식단 해결을 하고 있으나 대학
생의 경우 규칙적인 식단이 아닌 자신의 학교생
활에 맞춰 자유롭게 식사를 선택하여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다[9]. 이러한 생활습관은 자칫 불규

칙적으로 될 수 있으며 과중한 학업과 과외활동 
등으로 인해 간편한 식품섭취를 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의 잘못된 식습관 형성이 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변화된 식행동의 영향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당질, 고지방식이 등을 
선택하게 되며 이는 비만 및 성인병을 초래하게 
된다[3].
  식행동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하며[8] 인간 행동 유지에 대한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영양 지식, 건강관심도 등의 다양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0]. 대학생은 
빈약한 아침 식사, 불규칙한 식사, 적절하지 못한 
간식 등으로 올바른 식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학생들 자신도 불규칙한 식사를 문제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식행동은 성인기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11].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스트레스와 식
행동에 관한 연구[1][12][13][14], 식습관 관련 연
구[15][16] 등이 있으며 식행동에 관한 영향요인
에 대한 연구[17][18]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식행동
은 스트레스, 식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될 
수 있으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이들 변수를 모두 포함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
스, 식습관 및 식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식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간호대학생
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대학생
활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식습
관 및 식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식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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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과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4)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기
입식 설문방법으로 G시 소재의 일 간호대학 2, 3
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연
구의 목적과 절차, 익명성, 비밀유지, 참여를 철
회하여도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다
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한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시 필요한 대상
자 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산출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72
명이었다. 그러나 조사시점에 임상실습 및 학사 
일정으로 인해 설문에 미참여하는 1학년과 4학년
을 제외한 2, 3학년에 대한 전체조사를 위하여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하게 작성
된 8부를 제외한 292부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필
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생활 스트레스

  사회 재적응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SRRS)를 기초로 Chon, Kim과 Lee [19]
가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중요
도 부분을 제거하고 경험빈도만으로 수정·보완하
여 재구성한 Lee [2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받
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자주 받는다’ 5점까지
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내용 타당도 지수는 .75∼88이었으며, Lee [20]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2.3.2. 식습관

  식습관 도구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200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참고하여 
Mum [8]이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에서 ‘항상’은 매일을, ‘자주’는 5-6일/주, 
‘보통’은 3-4일/주, ‘아주 가끔’은 1-2일/주, ‘전
혀’는 0일/주를 의미하고, 5점부터 1점으로 산출
하여 총점수를 구하였다. Mum [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9이었다.

  2.3.3. 식행동

  Kim, Cho와 Lee [21]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식
습관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간이식생활 
진단표(Mini Dietary Assessment Index: MDA)
로서 식행동에 관한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닌 편이다’ 1점, 보통이
다‘ 3점, ‘항상 그런 편이다’ 5점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바람직한 식생활 행동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 Cho와 Lee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
행동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및 최
소값으로 산출하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에 대한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3)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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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8(16.4)

Female 244(83.6)

Ages (year)
≤20 130(44.5)

21∼24 159(54.5)
25≥ 3(1.0)

Grade
2nd 142(48.6)
3rd 150(51.4)

Amount of pocket money spent on 
food

≤20% 24(8.2)
21∼40% 72(24.7)
41%≥ 196(67.1)

Dietary pattern
Regular 32(11.0)
Irregular 260(89.0)

Unbalanced diet

Rarely 129(44.2)
Sometimes 88(30.1)

Normal 35(12.0)
Much 40(13.7)

Body shape
Under weight 41(14.0)

Normal 154(52.8)
Over weight or Obesity 97(33.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92)

Variables Mean±SD Min Max

Life Stress 2.02±0.53 1.00 3.72

Eating Habits 2.75±0.65 1.05 5.00

Eating Behavior 2.97±0.57 1.60 4.60

Table 2. Degree of Life Stress, Eating Habits, and Eating Behavior                     (N=292)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중 여학생이 244명(83.6%), 연령은 
‘21-24세’가 159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2
학년’ 142명(48.6%), ‘3학년’ 150명(51.4%)이었
다. 한 달 용돈 중 ‘식비’는 41% 이상이 196명
(6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생활 패턴으로는 
‘불규칙적’이 260명(89.0%)으로 많은 분포로 나
타났다. 편식 정도로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 
129명(44.2%), 지각하는 체형은 ‘보통’이 154명
(52.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 

정도

  생활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02±0.53점, 식습

관은 평균평점 2.75±0.65점, 식행동은 2.97±0.57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과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과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생활 스트레스는 본인이 지각하는 체형에서만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28, 
p=.039) 사후분석 결과, ‘뚱뚱한 편’이 ‘보통’인 
편보다 생활 스트레스가 높았다. 식습관은 학년
(t=2.85, p=.005), 식생활 패턴(t=4.34, p<.001) 
및 편식 정도(F=9.8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은 2학년
이 3학년보다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패턴이 ‘규칙적’인 경우가 ‘불규칙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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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bject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among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2)

Variables Categories
Life Stress Eating Habits Eating Behavior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Gender
Male 1.93±.55

-1.28(.202)
2.79±.73

.52(.603)
3.01±.49

.56(.575)
Female 2.04±.53 2.74±.63 2.96±.59

Ages (year)
≤20 1.98±.47

.81(.446)
2.80±.64

1.34(.263)
2.97±.54

.85(.429)21∼24 2.05±.58 2.71±.65 2.94±.61
25≥ 2.17±.11 2.28±.66 3.40±.00

Grade
2nd 1.96±.50

-1.89(.060)
2.86±.68

2.85(.005)
3.00±.55

.79((.430)
3rd 2.08±.56 2.64±.60 2.94±.60

Amount of 
pocket money 
spent on food

≤20%a 2.08±.54
1.63(.193)

2.83±.74
1.90(.151)

3.18±.66
5.83(.003)

b>c
21∼40%b 1.92±.59 2.86±.63 3.11±.59
41%≥c 2.05±.51 2.69±.64 2.89±.54

Dietary 
pattern

Regular 2.02±.62
.03(.978)

3.20±.53
4.34(<.001)

3.36±.55
4.14(<.001)

Irregular 2.02±.52 2.69±.64 2.92±.56

Unbalanced 
diet

Rarelya 1.95±.56

1.61(.188)

2.90±.60
9.82(<.001)

a,b>d

3.11±.54
9.27(<.001)

a,b>d
Sometimesb 2.04±.51 2.78±.69 3.00±.54

Normalc 2.12±.58 2.59±.49 2.76±.60
Muchd 2.12±.44 2.32±.62 2.64±.55

Body shape

Under weighta 2.01±.57
3.28(.039)

c>b

2.69±.69

1.05(.352)

2.93±.51

1.79(.169)
Normalb 1.95±.51 2.80±.64 3.02±.60

Over weight or 
Obesityc 2.13±.54 2.69±.64 2.95±.55

Variable
Life Stress Eating Habits Eating Behavior

r(p)
Life Stress 1

Eating Habits .-.02(.768) 1

Eating Behavior -.16(.001) .50(<.001) 1

Table 4. Correlation among Life Stress, Eating Habits and Eating Behavior               (N=292)

우보다 식습관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식정도
는 ‘거의 하지 않는 편’과 ‘조금 하는 편’이 ‘많이 
하는 편’보다 식습관이 좋게 나타났다.
  식행동은 ‘용돈 중 식비’(F=5.83, p=.003), 식
생활 패턴(t=4.14, p<.001) 및 편식 정도(F=9.2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식생활 패턴은 ‘규칙적’인 경우가 
‘불규칙’한 경우보다 식행동이 좋았다. 사후분석 
결과, ‘한 달 용돈 중 식비’의 경우 21-40%인 
경우가 41% 이상인 경우보다, 편식 정도는 ‘거의 
하지 않는 편’과 ‘조금 하는 편’이 ‘많이 하는 편’

보다 식행동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과의

     상관관계

  생활 스트레스, 식습관 및 식행동과의 상관관
계는 Table 4와 같다.
식행동은 생활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r=-.16, 
p=.001), 식습관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50, p<.001)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식행동이 좋아지며 식습관
이 좋을수록 식행동이 좋아짐을 알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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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B SE β t(p)

Amount of pocket money spent on food -.12 .04 -.14 -2.72(.007)

Dietary pattern -.18 .09 -.10 -1.90(.058)

Unbalanced diet -.08 .03 -.14 -2.70(.007)

Life Stress -.14 .05 -.13 -2.58(.010)

Eating Habits .37 .05 .42 7.93(<.001)

Adjusted R2=.306,  F(p)=26.63(<.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Eating Behavior                                       (N=292) 

러나 식습관과 생활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없었다(Table 4). 
                               
3.5.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용돈 중 식비, 식생활 패턴 및 편식
상태와 식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난 생활 
스트레스 및 식습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유무
를 확인한 결과, VIF는 1.025-1.160, 
Durbin-Waston 값은 2.012로 나타나 독립변수
는 다중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습관(β=.42, p<.001), 용돈 중 식비(β=-.14, 
p=.007), 편식 정도(β=-.14, p=.007), 생활 스트
레스(β=-.13, p=.01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의 설명력은 30.6%였으며 식행동 모형은 
유의하였다(F=26.63, p<.001)(Table 5).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 논의는 다
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생활 스트레스는 평균 2.02점으
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22]의 연구에서는 
2.31점, 도구가 상이한 Choi [23]는 2.6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연
구의 실시에 대해 본 연구의 경우 2, 3학년을 대
상으로 10월에, Lee [22]는 1∼4학년을 대상으로 
3월, Choi [23]는 1∼3학년을 대상으로 5월에 조

사되어 조사시기 및 조사대상에 따른 결과의 차
이라고 생각된다. 각 학년별 다양한 스트레스 요
인이 있을 것이며 특히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과 
취업준비 및 국가고시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스
트레스 요인이, 1학년의 경우 입학 후 학기 초 
대학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추후 학년 및 시기를 고려하
여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식습관은 평균 2.75점이었으며 이는 도구가 상
이하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Kim과 
Kang [15]에서 50점 만점에 25.56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환산하여 비교하면 연
구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식습관이 다소 높게(좋게) 나타난 것은 생활 스트
레스 정도가 낮은 부분과 낮은 것이 식습관에 긍
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년별 대상자가 상이하므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식행동은 평균 2.97점으로 나타나 도구가 상이
하기는 하나 Byun과 Kim [18]의 연구에서 나타
난 3.06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도구가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동일한 학년을 
대상에 대해 조사했음에도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
타난 이유는 조사시기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과 학기가 지난 시점의 차이로 조사 시점이 
상이 함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생활 스트레스는 
지각하는 체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구가 상이하여 직접적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Kim과 Son [24]은 치위생학과 학생들
의 생활 스트레스와 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본
인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
난 본인이 지각하는 체형이 뚱뚱하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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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생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경우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 이미지가 생활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결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식습관은 학년, 식생활 패턴, 편식 정도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2학
년이 3학년보다, 식생활 패턴은 규칙적인 경우가 
불규칙한 경우보다, 편식은 거의하지 않거나 조금 
하는 편이 많이 하는 편보다 식습관이 좋게 나타
났다. 이는 도구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Kim과 Yun [9]의 연구에서 학년
이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게 나타난 결과와는 상
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비교 시 제한점이 있으나 식습관이 
생활방식과 관련이 있고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8]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학년이 오히려 식
습관이 좋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저학년의 식습관
이 좋게 나타난 것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공이론 및 임상 실습으로 인해 식
습관이 다소 나쁘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2학년이 3학년보다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식습관이 다소 좋은 편으로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본 연구와 달리 선행연구에서의 식습관
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의 유의한 차이로는 주거
형태, 건강에 대한 관심[9], 성별, 음주, 운동, 영
양 상태 본인이 생각하는 영양지식 정도[25]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처럼 식습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토대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 형성되는 것
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
다.
  식행동은 용돈 중 식비, 식생활 패턴, 편식 정
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 없었으며 그 외 선행연구 중 유의
한 차이가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18] 성
별, 연령, 신장, 학년[15] 등이 있었다.
  용돈 중 식비를 조금 적게 쓰는 경우가 많이 
쓰는 경우보다(21∼40%인 경우가 41% 이상) 식
행동이 좋았는데 이는 식비로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 간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식생활 패턴이 규칙적인 
경우와 편식을 적게 하는 경우가 올바른 식행동

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식행동은 생활 스
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식습관과는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연구도구 및 대상자가 상
이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으나 Chung 
등[14]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음식섭취 
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 
Gwak [26]의 연구에서 나트륨 식행동과 일반적 
식습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본 
연구도구와 상이하나 Choi [23]의 연구에서는 식
행동과 생활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3]에서의 식행동 연
구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나쁨을 의미
하여 본 도구와의 해석은 다르나 전체적인 결과
가 본 결과와 동일한 상관관계임을 나타내 본 연
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 음식물 섭취의 식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식습관, 편식상태, 용돈 중 식비, 생활 스트레
스 및 식생활 패턴이며 주요 요인이 식습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Kang [15]의 연구에서는 
식습관, Seo와 Lee [27]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가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특히 식습관과 관련하
여 아침식사를 하는 것과 싱겁게 먹는 식습관 실
천, 건강체중을 위해 활동량을 늘리고 적당량을 
먹는 식습관이 남녀 대사증후군 예방인자임을 보
고한 결과[28]는 식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부분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그 외 식행동을 설명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로 식이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는데[15][18] 식이 자
기효능감은 자신의 섭식과 관련하여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15]이므로 본 연구결
과에서 나타난 편식정도와 식생활 패턴으로 나타
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식습
관 및 식행동과의 관계 및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생활 스트레스는 지각하는 체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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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식습관은 학년, 식생활 
패턴 및 편식 정도와, 식행동은 용돈 중 식비, 식
생활 패턴 및 편식상태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변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식행동은 식습
관 및 생활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습관, 
용돈 중 식비, 편식 정도, 생활 스트레스였으며 
이중 식습관이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전체 학년
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에 대한 제한점이 
있었다.
  대학생 시기는 생애주기 중 건강관리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습관 유지를 위해 대
학 및 학과(부) 차원에서의 대학 생활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스스로
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식행동 및 
식습관과 관련된 도구가 유사하게 적용된 도구들
이 많으므로 실제 대학생의 식생활과 관련된 도
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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